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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노사갈등 극적 해소
노사 특별합의서 잠정 합의 … 해고 취소에 집행부 민사소송 취하

금호타이어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을 빚은 지 2개월여 만에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.

금호타이어 노사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사항과 노사동의서 존중 및 성실 이행,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

고소·고발 취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대해 5월31일 잠정 합의했다.

양측은 임금협상의 합의사항 및 노사동의서 존중과 상호 성실한 이행, 회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을 통

해 워크아웃 조기 극복과 공헌 사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.

금호타이어는 징계 해고자 17명 가운데 14명의 해고를 취소하고 4기 집행부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단계별

로 취하하며, 형사상 책임은 상호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.

이에 따라 노조는 근무 조별로 합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뒤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최종 합의서

에 서명하게 된다.

노사 양측의 합의는 현 노조 집행부가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3월25일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응한 금호타

이어가 곧바로 직장폐쇄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겪다가 3월31일 파업 해제와 직장폐쇄 철회에 합의한 지 2개월

만에 이루어진 것이다.

금호타이어 관계자는 “꾸준한 대화를 벌인 끝에 노조가 2010년 단체협약을 존중하고 금호타이어가 징계를

감면하는 등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루게 됐다”며 “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합심해 워크아웃을 하루속히 졸

업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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